
한국, 기술발전지수 세계5위
UNDP, 인간개발지수는 27위 … 기술료 수입 20위

한국의 기술발전지수가 세계 5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1년 발표한 [2001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발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를 세계 5위로 나타났다.

2001년 처음 발표된 기술발전지수의 세계순위는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 한국 순이다.

기술발전지수는 기술창출, 신기술 확산, 기존기술 확산, 과학교육을 주요 평가부문으로 총 8개 항목을 조사해 평

가하는데, 평가항목은 기술창출(특허 등록건수 및 기술료 수입), 신기술 확산(인터넷 호스트수 및 기술집약상품의

수출비중), 기존기술 확산(전화수 및 전력 소비), 과학교육(평균수학연수 및 과학관련학과 개설비율) 등이다.

UNDP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발전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을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의 모범이 되는 대

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UNDP는 1990년부터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인간개발보고서 2001]에는 처음으로 기술발전지

수(TAI)를 발표했다.

기술발전지수는 UN 회원국 중 주요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 창출, 신기술 확산, 기존기술 확산, 과학교육 등

4개 부문의 8개 항목을 평가한 후 평가항목(8개)의 항목별 지수를 산술평균해 산정하고 국가별 순위를 결정했다.

기술발전지수 평가결과 한국의 기술발전지수는 0.666)으로 평가대상국 중 5위로 나타났는데 1위 핀란드(0.744), 2

위 미국(0.733), 3위 스웨덴(0.703), 4위 일본(0.698) 다음이다.

상위 평가된 항목은 인구 100만명당 특허등록건수(2위), 기술집약상품의 수출비중(5위), 과학관련학과 개설비율

(4위) 등이다. 반면, 낮게 평가된 항목은 인구 1000명당 기술료 수입(20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49위),

인구 1인당 전력 소비(31위) 등이다.

UNDP는 국민평균수명, 성인의 문맹률, 1인당 국민총생산(GNP)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기술발전도를 측정한 기술발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

라의 인간개발지수는 2000년에 비해 4단계 오른 세계 27위, 2001년 처음으로 시도한 기술개발지수는 핀란드, 미

국,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UNDP는 세계 빈곤 감소의 열쇠가 신기술에 달려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기술발전지수 항목분석(UNDP)

구 분 항 목
2001

지표 순위

기술창 출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등록건수(1998) 779 2
인구 1000명당 기술료 수입(달러, 1999) 9.8 20

신기술 확산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수(2000) 4.8 49
High, Medium-tech 상품수출비중(1999) 66.7 5

기존기 술확산
인구 1000명당 전화수(1999) 938 16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Kw h, 1998) 4497 31

교 육
평균수학연수(2000) 10.8 7
과학관련학과 개설비율(1995-97) 23.2 4

+ 우리나라 인구수는 4640만명(1998), 4730만명(2000)



기술발전지수(TAI)는 인터넷 사용인구, 기술수출, 특허등록, 기술료, 과학교육 수준 등 네트워크 시대의 혜택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기술적 능력에 초점을 둔 측정지표를 토대로 개발된 지수이다. IMD보고서가 R&D 투자, 연구

인력, 기술관리, 과학적 환경, 지적재산권 등 총체적 과학기술력(인프라)을 측정·평가한 결과(한국 21위)임에 비

해, UNDP의 TAI는 주로 인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요소를 대상으로 측정·평가했다.

UNDP가 발표한 세계 주요 국가별 과학기술발전도 순위를 보면 1위 핀란드, 2위 미국, 3위 스웨덴, 4위 일본, 5

위 한국, 6위 네덜란드, 7위 영국, 8위 캐나다, 9위 오스트레일리아, 10위 싱가폴 순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미국

과 스웨덴, 일본에 앞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인터넷 사용비율과 고등과학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

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유로 5위에 랭크됐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꼽혀온 인디아는 국민 평균 교육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문맹률이 43%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순위에서는 하위권인 63위에 그쳤다. UNDP는 한 나라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중심지가 있다고 해

서 나라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국민 전체에 대한 교육과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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